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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장지: 호주(시드니, 멜버른)
출장자: 김은란, 정유선

 
기획경영본부



- 1 -

I. 출장개요
1. 출 장 지: 호주 멜버른, 시드니

2. 출장기간: 2019.10.27.~11.2 (5박 7일)

3. 출 장 자

소속 직급 성명 비고
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김은란
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정유선

4. 출장목적

￮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서는 ‘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연구’를 수행하고 있으며, 대구 
신청사는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예정지를 평가․선정될 예정임
‒ 시민 원탁회의를 통해 조사된 시민의 의견은 상징성과 랜드마크, 시민과의 소통, 휴식

과 문화, 공원 등이었음
‒ 현재 대구신청사의 후보지들은 각 성격이 상이하여 시청사 및 다양한 공공건축물의 사

례를 조사하여 각 후보지에 가능한 시청의 형태와 기능을 파악하고자 함 
￮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는 과거의 공공 건축물을 잘 보전하면서도 새로운 개념의 공공공간을 창출

한 바 있으며,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해 효율적이고 미래적인 건축 설계를 선도하고 있어 선진 
사례로 조사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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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. 출장일정
일정
(요일)

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
접촉예정인물
(직책포함)

10월27일(일) 인천 (18:45) 인천 국제공항 출발  

10월28일(월) 멜버른

(10:05) 멜버른 툴라마린 공항 도착 

(13:30-14:30) Parliament House of Victoria 방문

- 빅토리아 주의회 건물 탐방 프로그램 참여

(16:00) 멜버른 도시재생 프로젝트 자문회의 

 Nicholas 

Andrews 

(AECOM, 

Melbourne 

School of 

Design)

10월29일(화) 멜버른

(10:00~12:00) 김형민 교수님 미팅 

(12:00-13:00) 서성원 박사님 미팅

14:00-16:00) 멜버른 대학교 MSD 빌딩 및 트램 답사 

김형민 교수

(멜버른대학교)

서성원 박사

(前 CSIRO*)

10월30일(수) 멜버른

(11:00-12:00) 멜버른 시청(Melbourne Town Hall) 방문

(13:00-14:00) 멜버른 주의회 Council House 2 방문

(16:00-18:00) Federation Square(복합문화시설) 답사 

멜버른시청 

담당자

10월31일(목) 멜버른 시드니
(10:30-11:55) 멜버른→시드니 이동

(16:00-18:00) Sydney Customs House(복합문화시설) 답사

11월1일(금) 시드니

(10:00-12:00) Sydney Town Hall 방문

(14:00-16:00) NSW 도서관 답사

(16:00~18:00) Central Park 사례 답사

시드니 시청 

담당자

11월2일(토) 시드니 인천
(9:00) 시드니 킹스포드 스미스 국제공항 출발

(17:50) 인천 국제공항 도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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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I. 수행사항
1. 멜버른 

1) 도시 개요

□ Melbourne의 도시구조, 정부체계
￮ 호주는 연방제로 6개의 주와 2개의 준주로 이루어져 있으며, 멜버른은 빅토리아 주의 주도임

‒ 면적은 대도시권 9,925㎢, 인구는 약 496만명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
‒ 도시성장경계를 멜버른광역도시권(Greater Melbourne)이라고 칭하며, 도시성장경계 외부, 

외곽지역 협의회 등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있음 
‒ 멜버른의 행정구역은 총 31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며 멜버른 시를 비롯한 27개의 city

와 4개의 shire으로 나뉘어져 있으며, 각 기초자치단체는 동과 같은 Suburb, 혹은 town, 
township, rural localities 등으로 나뉘어 있음

‒ 멜버른 대도시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체들이며, 실질적인 통합 행정은 빅토리아 주
정부에서 담당함
멜버른 대도시권(Greater Melbourne) 멜버른 시(City of Melbourne)

멜버른 중심업무지구(CBD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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￮ 멜버른 시는 멜버른의 가장 중심부인 CBD를 둘러싼 지역으로 14개의 동(surburb)으로 구분됨
‒ 멜버른시의 규모는 37.7㎢이며, 인구는 2018년 기준 17만명임 
‒ 멜버른 대도시권과 비교하면 대구시보다 크지만, 멜버른 시 자체는 대구시의 한 구 정도 

크기의 작은 지자체임
‒ 멜버른의 주요 계획은 멜버른 시 정부뿐 아니라 빅토리아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진

행되며, 장기적인 규모가 큰 계획들은 주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

2) 자문회의 

(1) AECOM 관계자 면담

□ 회의 개요 
￮ 2019년 10월 28일 16:00 AECOM 건물 
￮ 참석자 : Nicholas Andrews(AECOM), 김형민 교수(멜버른대), 김은란 연구위원, 정유선 연구원

□ AECOM 개요와 주요 역할 
￮ AECOM 회사의 역할
￮ AECOM은 LA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회사이며,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설

계를 담당하지만 개발자Developer로 참여하지는 않음 
￮ 멜버른에서 AECOM은 주로 주정부와 같이 일하며 현재 도시의 남쪽 부두 지역인 Fishermans 

Bend 지역과 Arden 지역 개발, 멜버른 고용혁신지구(EICs)계획 등을 담당하고 있음 
‒ 시정부도 개발 및 재생 계획에 관여하기도 하지만 한 지역 뿐 아니라 광역적인 계획과 

연계되는 부분은 주정부와 VPA에서 계획

□ Fishermans Bend 지역 개발 계획
￮ 피셔맨즈밴드 지역은 멜버른시 및 포트필립 시에 걸쳐 과거 항구의 물류창고가 입지하고 있던 지

역으로 호주 최대의 도시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중임 
‒ Lorimer 구역은 멜버른의 CBD, 도크랜드 및 새로운 재개발 지역과 연결되는 지역,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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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ntagu 구역은 다양하고 잘 연결된 네트워크와 골목길이 있는 지역, Wirraway는 가
족친화적인 구역, Sandridge는 프리미엄 오피스 및 상업센터, 그 외에 디자인, 엔지니
어링 고급 제조와 관련된 ‘고용 구역’ 등 5개로 구별되어 있음

￮ 현재 5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, 2050년까지 8만명의 주민을 수용할 계획
이고 개발위원회가 계획 및 정책 실행을 담당

￮ 피셔맨즈 지역은 과학과 첨단산업 중심지로 형성될 예정이며, 호주 자동차 산업, 우주공학, 방위과
학기술기구, RMIT 대학교, 멜버른대학 등이 입지할 예정이며, 두 개의 트램노선이 계획중 

￮ 정부가 주도하여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 계획에 임하는 것은 개별 토지소유자들로 개발자가 대량
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진행하거나 조합을 이루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음 

□ Arden Vision 계획
￮ 아덴 지역은 현재 철도로 분리되어 있는 북부 교외 산업지역으로 빅토리아 개발청과 멜버른 시의 

협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음
￮ 지구 중앙에 건설될 지하 기차역을 중심으로 지역에 만성적인 홍수를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하

고 서북부 지역의 거점을 형성하려는 계획임
￮ 기술, 생명과학, 보건 및 교육 부문의 혁신 거점을 형성하여 2051년까지 34,000개의 일자리와 

15,000명의 거주자를 수용할 계획임
 

□ 멜버른의 도시재생, 지역개발 
￮ 멜버른은 최근 인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여서 멜버른에서의 도시재생은 도시축소 및 

쇠퇴를 겪고 있는 한국적 맥락의 도시재생과는 차이가 있으며, 오히려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재개
발 계획, 성장관리계획에 가까움 

￮ 멜버른은 CBD 지역에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있으며,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 거주를 선호하는 주
민들 때문에 교외화 현상이 심해 CBD를 벗어나면 도시의 밀도가 높지 않은 편임
‒ 멜버른은 장기적으로는 인구의 성장에 대비하기 위해 CBD를 확장하고 도심 거주를 장

려하려고 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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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 사진  Fishermans Bend 지구 개요

Arden 지역 개발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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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멜버른 도시계획 및 친환경 건축 자문회의 
□ 회의 개요 
￮ 2019. 11. 20. 수. 10:00~13:00, 멜버른 대학교 내  
￮ 참석자 :　김형민 교수(멜버른대), 서성원 박사(全 CISRO), 김은란 연구위원, 정유선 연구원

□ 멜버른의 도시계획
￮ 멜버른 시 도심의 계획은 1837년 Robert Hoddle이 계획한 도시구조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, 

이는 ‘Hoddle grid’라고 불리고 있음
￮ 도심부는 과거의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길이 매우 좁은 편이며,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세워진 

근대건축물을 문화재로 보존하여 이들이 고층 건물과 공존하고 있음
￮ 멜버른과 빅토리아 주 모두 도시계획을 자체 부서에서 수립하며, 외부 기관과 협력하기도 하지만 

한국과 같이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외부 연구기관이 존재하지는 않음

□ 시청과 통경축, 상징경관 
￮ 멜버른 시는 세인트 킬다로드(Saint Kilda road)를 중심으로 주요 시설이 배치되어 있음 
￮ 전쟁기념관(Shrine of Remenverance), 국립미술관, 주립극장, 콘서트홀 등 문화예술 시설과 플린더스

역, 연방광장, 세인트폴 성당, 시청, 주의회, 주립 도서관 등이 모두 한 축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음 
￮ 멜버른 시청 외에 빅토리아 주정부는 멜버른의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, 멜버른 시민들과는 

크게 접점이 없음
‒ 시청과 마찬가지로 각 부서는 주의회 인근과 교외에 개별 건물로 흩어져 있으며 한국

의 지방정부와 달리 건물이 집합되어 있지 않음  

□ 멜버른의 트램 
￮ 2015년 1월 1일 이후 멜버른 도심에는 무료트램존이 운영중인데 이는 빅토리아 주정부의 결정에 

따른 것이며, 1년간 1억 달러 정도 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
￮ 멜버른 프리트램존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고,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시키고, 단거리 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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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서 도로 혼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
￮ 2019년 빅토리아 주의회에서는 CBD 프리트램존을 확장하려고 계획 중임  
￮ 한편 프리트램존은 과밀, 지연을 유발하며, 걷기를 감소시키며, 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트램 요

금을 감당할 수 있는 CBD 거주자와 관광객, 학생들로 한정된다는 비판이 존재함 

□ CISRO의 연구조직
￮ CISRO는 번역하면 ‘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’인데 호주 최대의 종합연구기관으로 호주 내외에 50개 

이상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농업, 에너지, 수송, 건강, 정보, 통신 서비스, 제
조, 환경, 천연자원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음
‒ 우리나라의 다양한 과학분야 국책연구소를 망라하는 과학기술연구회와 비슷한 조직임

￮ CISRO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TF와 같이 움직이며,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관련 인력을 구성해
서 일을 하고 흩어지는 구조임 

□ 친환경 건축 제도
￮ 호주의 친환경 건축 제도는 호주녹색건축위원회에서 담당하며, 건물과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설

계, 건설, 운영을 평가하게 되어 있음 
‒ 현재 호주에서 2,300개 이상의 건물이 그린스타(Green Star) 인증을 받았으며, 그린

스타 건물은 호주의 평균 건물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62% 적고, 전기를 66% 적게 사용
하며 물을 51% 적게 사용하고, 건설자재와 폐기물의 96%를 재활용함  

‒ 환경적 영향 평가 항목은 관리, 실내 환경의 질, 에너지, 교통, 혁신, 물, 자재, 토지이용
과 생태학, 온실가스 배출 등이며, 커뮤니티 평가 도구는 거버넌스, 디자인, 활기, 경제
적 번영, 환경, 혁신임

‒ 1 스타는 최소한의 기준, 2 스타는 평균이며, 4-5 스타는 호주 내에서의 최고 수준, 
6스타는 세계적 최고수준을 의미함

￮ 친환경 건축에 활용되는 기술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크게 두 가지 분야
로 나뉠 수 있음. 에너지 생산은 태양광 패널, 지열 생산 등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
며,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은 전기, 가스, 냉난방, 물의 효율을 높이는 것임

￮ 호주에서는 건물을 사고팔거나, 집을 사고 팔 때 집의 에너지 등급을 같이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



- 9 -

회의 사진 호주의 Green Star 평가 등급

3) 멜버른 공공 청사 및 공공시설 답사 

(1) 멜버른 시청사
￮ 멜버른의 시청은 호주의 금광 개발시대에 지어진 것이며, 당시 큰 비용을 들여 건설하였고, 역사

적 가치가 높은 곳임
￮ 현재는 연회장을 중심으로 시청사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, 시장이 근무하는 장소로서

만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청 사무는 인근에 별도의 건물들에서 흩어져서 수행하고 있음 
‒ 연회장은 1층(우리나라의 2층)에 위치하고 있으며, 최대 2000명 규모의 행사를 주관할 수 있음 
‒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 사무부서가 함께 근무하는 형태는 아니며, 각 사무 부처도 각

각 다 흩어져 있음 
￮ 멜버른의 지방자치제는 선출된 시의회가 담당하며, 이는 시장, 부시장, 9명으로 구성되고 행정부

는 최고 경영자 및 약 13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
‒ 부서는 거버넌스와 조직개발부, 재정과 기업부, 도시 디자인부, 도시경제활성화부, 전략·

계획·기후변화부, 자본프로젝트 및 인프라부, 커뮤니티와 도시서비스 부로 구성되어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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멜버른 시청 시계탑 멜버른 시청 전면부

멜버른 시청 내부 홀 시청 내부의 미팅룸

시청 1층의 인포메이션 센터 시청 안내 직원

멜버른 시청 조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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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Council House 2 
￮ CH2는 2006년에 건축된 10층의 제2청사 건물로 1층에는 소매공간과 지하주차장이 있으며 약 

540명이 근무하고 있는 제2시청 건물임 
￮ 호주의 대표적 친환경 건물로 6 green star에 등록된 최초의 건물이며, 이산화탄소 방출을 87%, 

전기소비 82%, 가스와 물 사용을 각각 87%, 72% 감소
￮ 총 바닥 면적 (GFA) : 12,536m²

‒ 1995m² GFA 지하 지역
‒ 500m² 순 허용 지역 (NLA) – 1 층 소매점
‒ 총 NLA 9373m²
‒ 1064m² GFA – 일반 층

￮ 공기순환, 조명과 차양, 물순환, 경관 등의 분야를 고려하고 여름, 겨울, 밤, 낮의 모델을 설정하여 
각각의 상황에 대비함 

CH2 건물 전면 식물이 식재된 측면

시청과 마주한 도로 전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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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2 건물의 낮 시간 운영 개요 CH2 건물의 차양과 온도 조절 예시

(3) 빅토리아 주의회
￮ 1901년부터 1927년까지 호주 국회의사당으로 쓰이기도 했던 건물로 현재는 빅토리아 주의 의회 

건물로 활용되고 있음 
￮ 규모는 크지 않으나 건축 당시 많은 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예술적으로 마감한 건물로 호주와 빅토

리아의 역사를 상징하는 건물임 
‒ 상원 회의장은 붉은색으로, 하원 회의장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영국의 상하원

의 색을 따온 것이며 19세기 웨스트민스터의 전통을 이은 것임
‒ 상원과 하원 사이 공간은 ‘퀸즈홀’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으며 빅토리아 여왕의 조각

상과 역대 수상들의 사진이 진열되어 있고, 프레스 센터로도 쓰여 단상과 마이크가 마
련되어 있음

‒ 의사당 도서관은 중앙 열람실과 두 개의 작은 열람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돔과 샹들리
에로 장식되어 있음

￮ 정기적으로 관람객에게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, 회기 시에는 직접 참관을 할 수 있도록 
상부의 방청석이 마련되어 있음 

￮ 의사당 앞에는 무료 전차(시티서클)가 배치되어 있어 랜드마크로서 관광코스와 연계하여 운행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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빅토리아 주의회 전경 빅토리아 주의회 계단과 전경

vestibule 입구의 상징적 문양 상원 회의장

퀸즈 홀 하원 회의장

(4) 빅토리아 주립도서관 
￮ 빅토리아 주립도서관도 19세기의 건축물로 과거 건축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만 수리하고 

리모델링하여 활용되고 있음
‒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도서관이자 세계 최초의 무료 공공도서관으로도 알려져 있음
‒ 현재 비전 2020 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40%의 추가 공공공간을 만들고 내부를 리모델링

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공간 창출하며,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려는 목표를 추
진하고 있음 

￮ 열람실은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장소이며, 호주의 
명문 대학교 중 하나인 RMIT와도 인접하고 있어 이용객도 많은 편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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￮ 도서 열람 뿐 아니라 수집된 사료의 전시관도 겸하고 있어 분기별로 다른 테마의 작품들이 전시되
며, 자체적인 간행물을 제작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능도 수행함

￮ La Trobe 열람실은 처음 도서관이 지어질 때부터 있던 열람실으로 돔형 천장이 있는 8각형의 열람실
로 둘레에 배치된 도서를 가장 짧은 동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임

￮ Redmond Barry 열람실 등은 증축공사로 새로 추가된 열람실이며, 도서관 자체는 꾸준한 증축으
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  

La Trobe 열람실 Redmond Barry 열람실

La Trobe 열람실의 돔

La Trobe 열람실 상층 전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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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 1층 벽면 도서관 외관 모습

(5) 플린더스역과 연방광장 
□ 플린더스 역
￮ 플린더스 역은 1854년 세워진 멜버른 최초의 기차역으로 현재까지도 시내와 근교를 연결하는 주

요 역으로 사용되고 있고, 하루 평균 이용자는 11만명 이상임 
 

□ 연방 광장 Federation square 
￮ 플린더스 역이 오랫동안 중심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광장이 부재하였고, 논의 끝에 1996년 철

도역 인근에 가스 및 연료공사가 사용하던 공간을 철거하여 예술시설과 넓은 공공공간을 포함한 
복합단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음

‒ 최종 건설 비용은 약 4억 6700만 달러 (원래 추정치의 4 배 이상)이 소요되었고, 멜버른시, 연방정
부, 민간사업자, 후원자 등이 나누어 조달하였음

‒ 건물 부지는 38,000 평방 미터이며, 호주에서 건설된 가장 큰 철도 상부 구조물임

￮ 멜버른 방문자 센터가 위치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방송국, 영상박물관, 미술관, 노천카페, 야외 공
연장, 쇼핑센터 등이 함께 입지
‒ 중앙에 위치한 광장은 다양한 공개 행사에 활용되고 있음 

￮ 기하학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플린더스 기차역 맞은 편에 위치하여 전통과 현대의 대비를 
보여주는 경관으로 유명함  
‒ 외관 디자인은 프랙탈 패턴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사암, 아연, 유리 등 3가지 재료를 

혼합하여 조성되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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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린더스 역과 연방광장 전경

야라 강 건너편에서 바라본 풍경 전쟁기념관 쪽을 바라본 모습

연방광장 외부 모습 연방광장 내부 모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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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 멜버른 대학교 MSD 건물 답사 
□ 건물 구성 및 개요 
￮ MSD(Melbourne School of Design) 빌딩은 강의실 외에도, 갤러리,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고 2017 국

제건축상, 2015년 호주건축가협회 최고 교육건축상을 수상한 건물
￮ 지하실에는 3개의 극장 공간이 있으며 1층은 실내광장과 갤러리, 2층과 3층에는 스튜디오, 작업공간, 

사무실로 구성되어 있고, 4층에는 사무실과 옥상 테라스가 있음 
‒ 2층부터 비어있는 큰 필로티 구조로 건물 내부에서 다양한 각도를 조망할 수 있게 설계되

어 있음 
￮ 건물 서쪽 외벽에는 1856년 건설된 NSW 은행의 파사드를 그대로 이식하였음  

‒ NSW은행 건물은 1932년에 철거되었으나, 멜버른 중심부의 오래된 건물을 보전하기 위하
여 대학교에 전면부가 기증되었었고, 이를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이전한 것임

￮ 건물의 총 경비는 약 1억 2백만 달러(A$ 129milloin)가 소요되었고, 건축에는 14개월이 걸렸음 
‒ MSD에서 건축 계획, 건축 과정 등을 수집하여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음

□ 친환경 건축
￮ MSD 건물은 2014년 주 녹색건축물위원회에서 대학 최초로 6 star 등급을 받고 혁신포인트 10개를 

모두 달성한 건물이며,  2015 UNAA 세계환경의 날 녹색 건축상, 2017 국제건축상 등 다양한 디자인, 
녹색건축 상을 수상함

￮ 지열 에너지, 자동환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냉난방의 효율을 높였으며, CH2 건물과 마찬가지로 차양을 
사용하였으나 움직이지는 않고, 구멍이 있는 알루미늄 소재로 빛의 차단 및 흡수에 도움을 줌 

￮ 빗물은 지붕에서 수집되어 지하 탱크에 수집되며 잔디밭과 정원, 화장실에 재활용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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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SD 건물 외관 MSD 내부

MSD 빌딩 3D 조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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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시사점

□ 상징적인 건축물의 보전과 활용
￮ 멜버른의 주요 상징 경관의 대다수는 낡고 오래되었지만 역사를 담고 있는 과거의 건축물을 보전

한 것으로 외관은 유지한 채 내부의 일부분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음 
‒ 멜버른 시청, 빅토리아 주의회, 플린더스 역, 빅토리아 도서관 등은 증축과 개축만 일

부 진행되었을 뿐 건축 당시의 모습을 유지
‒ 공공건축물 이외에도 현대 건축물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오래된 건축물을 찾아볼 수 있

었으며, 이런 건물들이 멜버른과 호주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었음
￮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호주이기 때문에 작은 역사도 소중하게 스토리텔링에 활용하고 있음
￮ 실제 멜버른의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으로 생각하면 현재 시청은 매우 협소하지만 시민회관과 상징

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실제 사무실은 CH2 건물로 현대식으로 병렬하여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음

□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새로운 상징경관 창출
￮ 연방광장의 경우 전통적인 경관을 가진 플린더스 역 인근에 조성되었으며, 기존 경관과 대비되면

서 공적인 영역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
￮ MSD 건물의 경우 단순 강의실, 연구실로 보기에는 비효율적이지만 그 자체로 디자인과 도시, 건

축을 다루는 MSD의 교육철학을 보여주는 장소임 
‒ 다양한 친환경적인 시도를 통해 녹색 건축 인증을 받았으며, 조망점에 따라 다양한 공

간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

□ 교통 연결을 통해 활기찬 도심 형성
￮ 멜버른 도심은 처음 설계된 도시계획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, 이는 차량 진입에는 불리한 

구조이나 트램과 대중교통 수단, 보도 활성화를 통해 도심의 활기를 유지하고 있음 
￮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멜버른의 트램은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, 

주요 관광지를 인식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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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시드니 

1) 도시 개요 

□ 시드니 대도시권 
￮ 시드니 대도시권은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권으로 멜버른과 같이 통계상의 영역이며, 대도시

권 내에 35개의 행정구역이 있음
‒ 면적은 12,367㎢, 인구는 약 523만명임

￮ 시드니 대도시권 전체에 대한 행정은 멜버른과 마찬가지로 NSW 주정부가 관리하고 있음
‒ 관리 영역은 대중교통 운영, 도로 계획, 경찰, 중등교육 이상 등 

￮ 시드니 대도시권 위원회(Greater Sydney Commission)에서는 시드니 대도시권을 동부 항구도시, 중앙 
수변 도시, 서부 녹지도시 등 3가지 도시권으로 구성하여 발전시키는 2056년까지의 광역계획을 수립
하고 있음

□ 시드니 시 
￮ 시드니 시(City of Sydney)는 CBD 주변의 도심 지역이며, 시드니 시 면적은 26.15㎢이며, 인구는 

약 24만명임 
￮ 멜버른과 마찬가지로 시드니 시의 공식적인 지방정부는 ‘시드니 시의회’이며, 4년 주기로 시장과 9명

의 시의원을 선거로 선출하며, 9명의 시의원 중에 부시장을 선출함 
‒ 조례 입법, 행정부 감시를 주 기능으로 하는 한국 시의회와는 개념이 다르며, 각각이 특정

한 지역을 대표하지 않음 
‒ 시장의 역할은 의사결정, 지역사회 의견청취, 시민 및 의식 행사 개최임
‒ 시의회가 행정을 통솔하기 위해 CEO를 임명하며, 우리나라의 행정부시장과 같은 역할을 

수행하고 재임명도 가능함
‒ 시청 공무원은 그때그때 필요한 자리에 대해 채용 공고를 내고, 각 직군에 맞는 이력서 제

출과 면접을 통해 채용되며 우리나라와 같이 동일한 시험으로 여러 명을 모집하지는 않음  

□ 교통 체계
￮ 시드니는 버스, 기차, 경전철, 철도, 페리, 고속도로 등의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도심 CBD 내에서 

운행하고 있는 철도를 시티 서클(City Circle)이라고 부르며 주로 관광용으로 사용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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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드니 대도시권(Greater Sydney) 시드니 시(City of Sydney)

2) 시드니 타운홀 Sydney Town Hall 

□ 타운홀 건축 개요 
￮ 시드니 타운홀은 과거 묘지였던 곳을 매입하여 1889년 완공되었으며, 시계탑은 1873년에 완성되었음 
￮ 시드니 타운홀은 우리가 생각하는 ‘시청’보다는 ‘시민회관’의 역할에 더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

‒ 시의회당, 리셉션장, 센테니얼 홀을 비롯한 9개의 대관용 홀을 운영하며, 대관에 이용되는 
공간은 지하 1층, 1층, 2층 등 3개 층임 

‒ 시드니 시청의 앞 쪽 계단은 많은 공공 시민행사의 무대로 활용되며 인기 있는 만남의 장
소로 활용되고 있음 

‒ 시청과 세인트 앤드류 성당 사이에는 작은 광장이 형성되어 있음
￮ 시드니를 표현하기 위한 요소로 호주의 동식물을 활용한 문양과 문장, 역사적 인물을 표현한 스테인드 

글라스, 영국 왕실의 전통 등을 건물 내부에 표현하였음 
￮ 시드니 타운홀 내부에 있는 오르간은 1890년에 설치된 것으로 주기적으로 주중과 주말의 점심시간에 

무료 리사이틀을 열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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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드니 시청 시계탑 시드니 시청 측면부

시드니 시청 내부 홀 시드니 시청 센테니얼 홀

□ 시드니 시 고객서비스센터 
￮ 시청의 민원실 같은 기능은 ‘Customer service centres’로 부르는데 타운홀, 글레베(Glebe), 그린스퀘

어, 킹스크로스 등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, 지점마다 접수 받는 민원이 약간씩 차이가 있음
￮ 타운홀 하우스 지하에 위치한 시티 서비스 센터는 4개 센터 중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을 중점적으

로 수렴하는 센터로 계획중인 개발계획안을 열람하고 도시 모형 전시를 보고 미팅을 신청할 수 
있음
‒ 새로운 개발계획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지만 모형을 열람하고 상담을 

거쳐 복합적인 이해가 가능함 
￮ 우리나라 공무원과 달리 호주의 공무원은 외부로 공개되어 있지 않음

‒ 홈페이지에서 각각의 기능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지만, 조직도나 부서도 등이 공개되어 
있지 않고 개별 구성원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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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청역과 연결되는 지하 상가 시청 서비스 센터

시드니 도시모형 시드니 안내 팜플릿

시드니 개발계획 열람 도시 서비스 건의 연결 창

3) 커스텀스 하우스 Custums House 사례 답사

□ 역사  
￮ 커스텀즈하우스는 1845년 개장하여 호주 식민지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였던 150년 이상의 역사를 

지닌 건물이며 1901년 연방정부가 설립되면서 세관은 다른 건물로 이전
￮ 건물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현재는 시드니 시의회가 소유하고 있음 
￮ 2000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관광 목적으로 건물을 개조하였으며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적 명소

로 활용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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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도시 모델 전시 
￮ 건물의 1층에는 1998년 제작된 가로 4.2m 세로 9.5m의 도시 모델이 전시되어 있으며, 시드니 시내에

서 10평방 킬로미터 시내를 1:500 스케일로 묘사하고 있음
￮ 커스텀하우스는 가운데 공간이 필로티로 비워져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면 전체의 조감을 볼 

수 있음 

□ 기타 시설 
￮ 커스텀스 하우스는 시드니의 9개 도서관 중 1개이며, 1층에는 회의를 위한 공간이 있으며 2층에

는 독서실이 있고, 1층 마당에서는 예술 행사가 열리기도 함 
￮ 가장 상층에는 Cafe Sydney와 Quay Bar, 이탈리아 음식점 등 식음료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하버브

리지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조방할 수 있는 인기 장소임 

1층에 전시된 도시 모형 열람실 전경

커스텀스 하우스 전경 커스텀스 하우스 마당과 서큘러 키 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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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NSW 도서관 답사 

□ 도서관의 역할 
￮ NSW 도서관은 1826년에 문을 연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으로 개인이 설립하였으나 재정적 어

려움으로 주정부가 매입하여 주정부 공공도서관으로 재개장하였음
￮ 기존 건물은 미첼 건물로 불리며, 이후 공간 부족으로 건물 남쪽으로 추가 갤러리를 증축하였고, 2012

년 맥쿼리 거리 쪽으로 새로운 건물을 추가하였음 
‒ 두 개의 건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, 맥쿼리 건물은 신식 도서관, 미첼 건물은 열람실 

및 전시관으로 분화되어 이용되고 있음
￮ 다양한 전시가 같이 열리는 박물관, 미술관의 역할도 같이 수행하고 있음 

‒ 지역사회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전시, 시드니 역사에 관한 전시, 수집된 예술 작품의 전시 
등이 여러 전시실을 통해 이루어지며, 행사와 워크숍도 다수 개최됨

‒ 5백만권의 책, 원고, 지도, 그림, 건축계획, 유물 등 뉴 사우스 웨일즈의 삶을 기록할 수 
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며 호주 내에서 가장 많은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음 

NSW 도서관 전경

맥쿼리 거리 건물 내부 모습 내부 전시 홀



- 26 -

5) 센트럴 파크 Central Park 사례 답사 

□ 입지 및 개발 배경
￮ 센트럴 파크는 달링하버 남쪽에 위치한 치펀데일(Chippendale)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, 시드니 

공과대학(UTS)와 바로 인접해 있음
￮ 이 부지는 과거 칼튼 유나이티드 브루어리(Calton United Brewery)의 양조장과 사무실이었으며, 복합

용도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라 할 수 있음 
‒ 2007년 시가 마스터플랜을 승인하고, 이 계획에 따라 프레이저 부동산에게 매도되었음 
‒ 재개발의 첫 단계는 One Central Park라는 34층 타워의 건설이었으며, 저층에 Central이

라는 쇼핑 센터가있는 아파트 건물임  
‒ 두 번째 단계는 ‘Park Lane’ 및 ‘The Mark’이며, 공원에 인접한 주거용 건물임 

￮ 센트럴 파크 지역은 주거, 상업, 오피스 복합건물로 구성되어 크게 2200개의 아파트, 869개의 학
생 기숙사로 거주자는 5,300여명이며, 1,750명을 고용하고 있음  

□ 수직정원 조성과 지속가능성 
￮ 외관에 조성된 수직정원은 건축가인 장 누벨(Jean Nouvel)과 식물학자 파트리크 블랑(Patric Blac)의 

아이디어로 호주의 식물을 활용한 수경재배 형식으로 착상되어 있으며, 열섬현상과 대기오염, 소음을 
완화하고 쾌적한 미기후를 유지
‒ 수직정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직정원으로 기록되었으며 전체 건물 외관의 약 50%를 

차지하고 있음 
￮ 상부에 있는 판형의 조형물은 태양 빛을 반사하여 중앙부의 그늘진 하부에 전달하며, 태양 전지판, 옥

상정원, 3세대 파이프 및 물탱크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재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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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트럴 파크의 위치 센트럴 파크 마스터플랜

센트럴 파크 전경 물의 재이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실내 식물

건물 전면 모습 센트럴 파크의 공개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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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시사점 

□ 교통 연결을 통한 시청의 상징성과 접근성 강화
￮ 시드니 타운홀은 여러 개의 지하철 역이 지하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고, 명소인 QVB 쇼핑센터와도 

인접해 있어 다양한 관광객들이 찾고 시민들이 모이기 쉬운 장소임 
￮ 시드니 타운홀은 다양한 목적의 행사에 대관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

이러한 시청의 접근성 부분을 참고할 만함 

□ 역사성과 상징성 
￮ 시드니도 멜버른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상징성을 지키기 위해 기존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보존

하고, 필요한 공간을 일부 증개축하여 활용하고 있음 
‒ 시드니 시의회는 타운홀 외에도 지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청사를 운영하지 

않고 있음
￮ 내부 장식의 작은 요소에서도 시드니와 호주의 역사와 자연, 인물을 반영함

‒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로 외관의 건축 뿐 아니라 내부 디자인에서도 ‘도시다움’
을 담기 위한 노력이 필요

￮ 시드니 시청과 관세청 건물에서는 시드니 시의 모형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시드니 시에 대한 이해
를 높이고 상징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

□ 새로운 개념의 랜드마크 조성 
￮ 센트럴 파크의 경우 하나의 큰 부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랜드마크를 조성한 사례로 ‘친환경’이

라는 테마를 고층 건물에 구현하였음 
￮ 외관 뿐만 아니라 실제 친환경을 실천하기 위한 내부적인 설계와 운영 방안을 갖추고 있어 미래를 

위한 건물 설계 방향으로 참고할 만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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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V. 첨부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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